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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m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금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였다. pm은 안전장치 부재로 유사교통수단인 자전
거 보다 1.5배 이상의 사고 심각도를 보인다. 이에 pm 사고 심각도 요인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사고 심각도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pm과 차량의 교통이 분리되고, pm 안전 이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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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 등장에 따라 사람들의 이용도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2018년~2022) 5,690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pm은 안전 장치 부재로 유사 교통수단인 자전거보다 1.5배 이상의 사고 심각도를 보인다. 

이에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pm 전체 사고의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사고 심
각도를 분석하였다.(한다정, 2020) 부산광역시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 심
각도 분석을 수행하였다.(손승오, 2021) 고령 운전자의 차대사람 사고 심각도 예측을 위해 머신 러닝 기반의 로지 스틱 모델, 

KNN, 랜덤 포레스트, SVM모델을 활용하여 사고 심각도를 비교 분석하였다.(김승훈, 2021)

2. 본 론

본 연구는 TAAS에서 서울시의 2018년에서 2022년에 발생하여 PM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 종속변수로는 EPDO(대물피해환산법)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가해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과 피해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 사고 유형, 도로형태 및 법규 위반을 활용하였다. 교통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교통사고 영향요인 분석을 위하여 python을 활용하여 머신 러닝 중 Decision Tree 모델과 Random Forest 모델을 사용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4,114건의 자료 중 70%인 2,879건으로 학습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1,235건의 자료로 평가를 수행하
였다.

변수 중요도를 해석하기 위해 자체 모델을 통하여서 분석하였다. 해당 방법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Decision Tree 모델에서 
영향이 큰 순서대로 3종류를 뽑으면 ‘피해 운전자 차종_승용’, ‘피해 운전자 연령_20세 이상 39세 미만’, ‘가해 운전자 연령_40

세 이상 59세 미만’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Random Forest 모델에서는 순서대로 ‘피해 운전자 차종_승용’, ‘피해 운전자 연령
_20세 이상 39세 미만’, ‘피해 운전자 연령_60세 이상’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림1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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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ision Tree (b) Random Forest

그림 1. Feature Importance

3. 결 론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고 친환경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을 내세워 꾸준
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pm의 안전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사고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pm의 이용자 중에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만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차량과 pm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은 교차로 및 횡단 보도 횡단 중의 충돌 사고로 도로에서의 통행량 
중 승용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고 심각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연관지어 주행 시 차량과의 분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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